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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선도, 「만흥」
[20~26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향단(⾹丹)아 ⓐ그넷줄을 밀어라
머언 바다로
배를 내어 밀듯이,
향단아
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
베갯모에 놓이듯한 ⓑ풀꽃더미로부터,
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
아주 내어 밀듯이, 향단아
ⓒ산호(珊瑚)도 섬도 없는 저 ⓓ하늘로
나를 밀어 올려 다오
채색(彩⾊)한 ⓔ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
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!
서(⻄)으로 가는 달 같이는
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.
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
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
향단아.

- 서정주, ｢추천사｣ -
(나) 저 청청한 하늘

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
왜 날 울리나
㉠날으는 새여
묶인 이 가슴
밤새워 물어뜯어도
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여
피만이 흐르네
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
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
낮이면 낮 그여 한번은
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
시뻘건 몸뚱어리 몸부림 함께
함께 답새라
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 소리여 새여
죽어 너 되는 날의 길고 아득함이여
㉡낮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
넋 속의 저 짧은
여위어가는 저 짧은 볕발을 스쳐

떠나가는 새
청청한 하늘 끝
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
왜 날 울리나
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
아아 묶인 이 가슴

- 김지하, ｢새｣ -
(다) 산수간(⼭⽔間) 바위 아래 띠집 을 짓노라 하니

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
㉢어리고 햐암*의 뜻에는 내 분(分)인가 하노라
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
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
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* 줄이 있으랴 
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뫼를 바라보니
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
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 하노라 
누고셔 삼공(三公)*도곤 낫다 하더니 ㉣만승(萬乘)*이 이

만하랴
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(巢⽗許由)*가 약돗더라*
아마도 임천 한흥(林泉閑興)을 비길 곳이 없어라
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
인간 만사(⼈間萬事)를 한 일도 아니 맡겨
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(江⼭)을 지키라 하시도다 
강산이 좋다 한들 ㉤내 분(分)으로 누었느냐
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
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없어라

- 윤선도, ｢만흥(漫興)｣ -
* 햐암 : 시골에 사는 견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.
* 부럴 : 부러워할. 
* 삼공 : 삼 정승.
* 만승 : 천자(天⼦).
* 소부 허유 :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인물.
* 약돗더라 : 약았더라. 

[A]

[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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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(가)〜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① (가)와 (나)는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

화하고 있다. 
② (가)와 (다)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 
③ (나)와 (다)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.
④ (가), (나), (다)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

있다. 
⑤ (가), (나), (다)는 단정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

있다.

21. [B]를 <보기>와 같이 해석할 때, [B]의 화자가 [A]의 화자
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화자는 극한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되기를 

희망하지만,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잘 
알고 있다. 그러나 화자는 삶이 존엄하고, 생명이 남아 있
는 한 고통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.

① 꿈을 잃었다고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
② 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 버리십시오.
③ 당신도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
④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신이 좇는 꿈을 끝까지 추구하십시오.
⑤ 당신이 꿈을 이루더라도 삶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

입니다.

22. <보기>를 참고할 때, ⓐ〜ⓔ 중에서 (다)의 ‘띠집’과 가장 
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은?

<보 기>
윤선도는 ‘띠집’을 짓고 나서 문집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. 

“이 집이 나로 하여금 표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신선이 
되어 날아가는 뜻을 지니게 하면서도, 끝내는 나로 하여금 
부자(⽗⼦)와 군신(君⾂)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.”

① ⓐ      ② ⓑ      ③ ⓒ      ④ ⓓ      ⑤ ⓔ

23. ㉠〜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① ㉠은 어법에 어긋나지만 리듬감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. 
② ㉡은 역설적 표현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.
③ ㉢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
④ ㉣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.  
⑤ ㉤은 설의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.

24. (가)의 시적 상황을 <보기>의 ‘꿈’이라고 가정할 때, (가)에 
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 기>
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

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. 이 
때,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, 

“향단아!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! 도
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
보지.” 

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.
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.
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. 
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.
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

군.

25. (나)를 영상화한다고 할 때, 각 연을 영상으로 옮기기 위한 
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1연 : 화자와 ‘새’의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‘하늘’, ‘구름’, 
‘산’이 있는 원경(遠景)을 포착한다. 

② 2연 : 화자의 암울한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1연에 비해 화
면을 어둡게 한다. 

③ 3연 :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를 클로즈업하
면서 효과음을 삽입한다.

④ 4연 :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기 위해 
화면을 점차 밝게 한다.

⑤ 5연 : 자유를 향한 화자의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‘새’와 ‘구
름’의 움직임을 포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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